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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벽화에서 무기질 페인트 영감
조선중앙TV, <현무> 우수성 탁월 보도 … 기공 많아 습기흡수력 좋아

북한이 고구려 벽화를 분석해 개발한 무기질 칠감(페인트) <현무>의 우수성이 입증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8월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구체적인 개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번 바르면 10년 이상 가는 페인트 현무를 빙상관 

지붕에 5년 전에 발랐는데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어 북한이 페인트 현무를 개발한 시기는 

2000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시멘트와 비슷한 성질인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현무는 벽체에 부착이 잘되며, 기공이 많기 때문에 습기를 빨

아들이거나 내보내는 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흥성무역연합회사 칠감연구소는 “수천년이 흘러도 그림의 형태나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은 고구려벽화 

시료를 채취해 첨단 설비로 분석해 무기질 칠감 현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무는 선박 페인트와 지붕 페인트, 외벽 페인트, 내벽 페인트 등 여러 형태로 생산되며 우수한 특성을 인정 

받아 세계 발명 및 과학기술 축전에서 금상을 휩쓸었다.

현무 페인트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영장과 목욕탕, 식당 주방의 천장에 바르면 물방울이 맺히거

나 벽이 썩는 일이 없다.

특히, 무기질 페인트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흥성무역연합회사측은 “무기질 칠감 현무는 질적 지표가 특출해 (북한)국내 물론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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